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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가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 투어마라톤클래식정상에올랐다

세계 랭킹 2위 리디아 고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펜실베이니아의하이랜드메도우골프

클럽(파716512야드)에서열린대회마지막날 4라

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뽑아내 6언더파

65타를기록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친리디아고는유소

연(24하나금융그룹)을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했다 우승 상금은 21만 달러(약 2억1600만원)다

아마추어 신분이던 2012년과 2013년 캐나다 여자

오픈을연달아제패한리디아고는올해4월스윙잉

스커츠클래식에서프로데뷔후첫LPGA투어우

승을차지한뒤프로신분으로는투어2승째를기록

했다

17번 홀까지 유소연과 함께 14언더파로 공동 선

두를달린리디아고는마지막 18번 홀에서버디를

낚아짜릿한한타차우승을차지했다 중반까지는

크리스티커(미국)와우승경쟁을벌였다

13언더파로공동선두를달리던커는 15번 홀(파

4)에서 1m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의 파 퍼트를

놓치면서 우승권에서 밀려났다 리디아 고가 16번

홀(파4)에서버디를잡아내커를 2타차로따돌렸고

남은경쟁자는유소연이었다

리디아 고의 다음 조에서 경기한 유소연은 16번

홀에서버디를잡아리디아고를추격했고 17번 홀

(파5)에서 7m가 넘는 긴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극적으로공동선두가됐다 17번 홀에서는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공이 나무 밑에 놓여 백스윙

에지장을받을수있는위치였으나이를오히려버

디로 연결하며 기세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리디아

고가 18번홀(파5)에서버디를기록하며다시한타

차로달아났고유소연은 18번홀에서 2m정도거리

의버디퍼트에실패 연장기회를살리지못했다

커는 12언더파 272타로 단독 3위를 차지했고 말

레이시아국적의켈리탄이11언더파를치며공동4

위에올라눈길을끌었다

리디아고는이날우승으로 LPGA 투어사상최

연소상금 100만달러돌파기록도세웠다

연합뉴스

한국 스포츠클라

이밍의 간판 김자인

(26올댓스포츠사

진)이 월드컵 3연패

로 암벽여제의 위

상을뽐냈다

김자인은 21일 프

랑스 뷔앙송에서 막

을 내린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연맹(IF�

SC) 리드 3차월드컵에서우승했다

기상악화탓에결승전이치러지지않자규정

에 따라 준결승 성적이 가장 좋은 김자인에게

금메달이돌아갔다

리드는 인공암벽을 누가 가장 높이 빨리 오

르는지 겨루는 종목이다 김자인은 이 종목에

서 독보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세계랭킹 1위

를지키고있다

지난달 22일 중국 하이양 1차 대회 이달 13

일프랑스샤모니2차대회를포함해올시즌리

드월드컵 3연패를달렸다

김자인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단독 1위로

26명이 겨루는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 루

트는홀드(손잡이) 사이의거리가멀어장신선

수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153

의김자인은특유의유연하고창의적인동작으

로 경기를 풀어갔다 은메달은 마그달레나 록

(오스트리아) 동메달은 아나크 페르회펜(벨기

에)에게돌아갔다

현지방송해설자는 김자인은 암벽위의발

레리나라는찬사를보냈다 대다수선수가겪

는난관을우아하고쉬운동작으로돌파한다는

의미에서나온평가였다

김자인은 악천후로 결승전 루트를 등반할

수 없어 아쉬웠다 준결승전이었으나 최선을

다한덕분에우승했다고경기를돌아봤다

김자인은정전때문에시상식때애국가가장

내스피커를통해연주되지않자시상대위에서

직접애국가를열창하기도했다 연합뉴스

암벽여제 김자인

월드컵 3연패 달성
놀라운걸리디아고 4R 폭풍 버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제143회 브리티시

오픈 골프대회(총상금 540만 파운드) 우승을 차지

했다

매킬로이는 20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호이레이

크의로열리버풀골프클럽(파727312야드)에서열

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

개를묶어 1언더파 71타를기록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친 매킬로이는 공동

2위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리키 파울러

(미국)를 2타차로따돌렸다 우승상금은 97만5000

파운드(약 16억9000만원)다 2011년 US오픈과

2012년 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매킬로이

는메이저대회에서개인통산 3승째를거뒀다

매킬로이는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이상 미

국)와 함께 25세 이하의 나이에 메이저 3승을 달성

한 선수로 기록됐다 이날 우승으로 매킬로이는 마

스터스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

하게된다

또 21일발표되는남자골프세계랭킹에서도 2위

로도약한다하지만이날 1타밖에줄이지못하면서

브리티시 오픈사상 최저타 우승기록인 1993년 그

레그노먼(호주)의 267타또최다언더파우승기록

인 2000년우즈의 19언더파를넘어서지는못했다

공동 2위인 가르시아는 1999년 PGA 챔피언십

2007년브리티시오픈 2008년 PGA챔피언십에이

어메이저대회에서준우승만네번째기록했다짐

퓨릭(미국)이 13언더파 275타로 4위에올랐고세계

랭킹 1위 애덤 스콧(호주)은 마크 레시먼(호주)과

함께 12언더파 276타 공동 5위로대회를마쳤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금

메달리스트 안재형자오즈민의 아들인 안병훈(23)

이 4언더파 284타로공동 26위에올라가장좋은성

적을냈다 2009년US아마추어선수권우승자인그

는 2011년 프로로 전향해 유럽 2부 투어에서 활약

중이다재미교포케빈나(31타이틀리스트)는 2오

버파 290타를쳐공동54위를기록했다 골프황제

우즈는 이날 3타를 잃어 최종합계 6오버파 294타

69위로부진했다 연합뉴스

국제클라이밍리드부문 3차 우승

현지방송 암벽위발레리나 극찬

LPGA 투어마라톤클래식 15언더파우승

LPGA 사상최연소상금 100만 달러돌파

25세 매킬로이 클라레저그잡았다

20일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한 로이 맥킬로이가

우승컵에입맞춤을하고있다

브리티시오픈 17언더 우승

역대 3번째 25세 이하메이저 3승

리디아고가 21일 LPGA 마라톤클래식마지막라운드 17홀에서퍼팅에성공한뒤관중들에게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리티시오픈우승컵의이름>


